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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화작업

 이 상 헌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역경으로서의 재수를 한 대학생이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Lee와 Jung(2014)의 연구에 참가한 재수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대학 만족 수준(더 만

족/덜 만족), 재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더 긍정/덜 긍정)의 4개 유형에서 각 3명씩

총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수경험에 대한

7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세 가지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이 각 관점에 따라 달랐는데, 첫 번째는 재수과정에 대

한 실천적 관점으로서, 재수는 ‘한계와 고통을 주지만 목표를 위해 이겨내야 하는 것’을 의

미했다. 두 번째는 재수의 결과에 대한 평가적 관점으로서, 재수는 ‘나를 발전시키지만 보이

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을 의미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관점에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적 관점으로서, 재수경험이 ‘내 삶을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게 해준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

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재수경험, 역경, 의미작업, 대학생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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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것

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한국인의 강한 교육열

은 한국사회의 교육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는데, 

가령, 2012년 현재 한국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이었으며, 고등학생의 대학 진

학률은 71.3%로서, 교육 수준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OECD, 2012).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한국이 20세기에 겪은 일본의 식

민지와 남북한 간 전쟁의 굴곡을 딛고 오늘날

세계 15위의 경제력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드물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한 근간이 되었다. 한국의 교

육은 세계 100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한 2012

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6개

획득과 함께 종합 1위를 차지할 만큼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다(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20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강한 교육

열이 청소년들에게 높은 학업성적을 위한 과

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문제를

야기한다(금명자, 2008; 박영신, 김의철, 2008). 

2010년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들의 사망

유형 1위는 자살로, 그 원인으로 ‘성적과 진학

문제’가 53.4%로 가장 높았으며(통계청, 2010), 

대학생들이 보고한 과거의 역경 사건 중에서

‘학업문제’가 두 번째로 높았다(김보라, 신희

천, 2010). 이처럼 출신 대학교를 중시하는 풍

토 속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이 좀 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1년을 더 입시준비를

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입 수험생의 20~30%

를 재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재

수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인생에

서 매우 큰 역경이다(오봉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재수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적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연구는 다른 역경에 관한 연구와 그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 역경에 관한 초기 연

구는 역경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

만, 그 이후 역경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명하

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

은 역경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만 역경을 겪은 후에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공존할 수 있다

(Joseph, Williams, & Yule, 1993). 또한 그러한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여 해당 역경을

의미화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삶 전반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의 의미도 수정하게 된

다(Kling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수

경험을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효과 그리고

삶의 의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수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소를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

화하여 역경으로서 재수 경험의 의미화 작업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경으로의 재수: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

외상(trauma)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역경

관련 초기 심리학 연구들은(e.g., Downey, 

Silver & Wortman, 1990; Guerra & Slaby, 1989; 

Horowitz, 1986) 주로 실제 죽음이나 생명의

위협, 심각한 부상 혹은 자기와 타인을 통합

하는 신체적 안녕의 위협, 극심한 무력감, 공

포, 전율을 초래하는 사건 경험자들의 문제

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역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의

지속, 통제감 상실, 일상생활의 마비, 자신

과 타인의 비난 등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밝

혀왔다.

이러한 역경 관련 연구의 흐름과 유사하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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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수 관련 초기 연구는 재수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어왔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

들은 재수생들이 여러 심리적 압박과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재수생은 일류 대학이나 자신

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는데, 전

문직, 높은 보수,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

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최영표, 한만길, 이혜

영, 1989). 이처럼 출신 대학교의 명성이 사회

계층을 결정한다는 학벌중심의 사고방식, 자

신의 자녀가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

모의 압력 때문에, 재수생들은 명성 있는 대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겪는다(김태연, 김유진, 1978). 이러한 과정에

서 재수생들은 대학입학 실패 경험으로 인한

좌절감,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한 부담이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죄책감, 새로

운 환경으로 인해 기존 대인관계로부터의 소

외를 경험했다(윤덕상, 1981). 또한, 그들은 대

학생이 된 동년배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떨어

진다는 열등감을 겪었고(배수옥, 1991), 성적

부진으로 인해 심한 불안을 느끼며, 그들 중

30%는 그로 인해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

며(정관희, 1998), 입시 좌절로 인해 비행을 저

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송인섭, 1993). 

이처럼 재수생들은 재수과정에서 좌절, 열등

감, 죄책감, 소외, 불안 등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태현, 남철현, 

2000)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여러 단서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관점의 심리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외상 사건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측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 개념도 점차 세

분화되어 역경에 따른 성장(Adversarial growth),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스트레스 관

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등의 용어로 연구

되고 있다(임지준, 2012; 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i, 2001; Frazier, Conlon, & 

Glaser, 2001; Joseph et al., 1993; Tashiro & 

Frazier, 2003; Waysman, Schwarzwald & Solomon, 

2001),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 인생

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으며

(Tedeschi & Calhoun, 1996), 전쟁피해자

(Waysman et al., 2001), 암환자 및 가족

(Collins, Taylor & Skokan, 1990), 사별(Calhoun 

& Tedeschi, 1998), 에이즈감염자(Siegel & 

Schrimshaw, 2000), 성폭력피해 경험자(Frazier et 

al., 2001), 조난 및 재난생존자(Joseph et al., 

1993; Thompson, 1985), 탈북 청소년(윤지혜, 오

영림, 2010), 실연(김미재, 2005), 미혼모(이유

리, 2010) 등 매우 다양한 사건에서 경험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 

한편, 역경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역경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

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난생존자의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타

인에 대한 관점, 자신에 대한 가치, 강인함 등

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의 변화가 모두 보고 되었고(Joseph et al., 

1993), 성폭력 경험자의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

에서는 경험자들이 삶의 철학이나 개인의 역

량에 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한 반면, 타인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공정성

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고하

였다(Frazier et al., 2001). 아동기 성폭력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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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에서 다루던 긍정적인 변화 외에 ‘성

폭력 경험은 내 몫으로 남음’과 같은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한노을, 2008).

대략 2000년대부터 이루어진 재수관련 연구

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역경 연구의 최근 흐

름과 유사하게 재수를 단지 부정적 관점뿐만

이 아니라 적응의 과정 혹은 긍정적 변화의

측면에서도 보고자 했다. 예를 들면, 오봉진, 

천성문, 이영순 (2009)은 재수를 세 단계를 거

치면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즉, ‘혼돈과 희망의 단계’에서 재수생들은 대

학입학이라는 목표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지

난 대입 실패에 따른 열등감, 성적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두 번째 단계 ‘깨달

음의 단계’에서 재수생들은 자신의 현실을 깨

닫고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위치

를 찾아갔다. 이와 함께 재수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으며 대학진학

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몰입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울림의 단계’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재수를 통해 자신의 인격이 성장했

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 등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심연

식, 2011)에서는 재수생들이 재수과정에서 경

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재수생들은 재수과정에서 학업성적에 대

한 열등감, 노력과 결과의 비대칭성으로 인

한 좌절감, 신체적․정신적 쇠약 등의 부정

적인 변화와 더불어 겸손한 사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의 향상,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

려는 의지력과 인내력의 증가, 보다 객관적이

고 반성적인 사고, 노력에 따른 결과의 비대

칭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긍정적 변화도 경험

했다.

역경과 의미 작업

역경을 다룬 많은 연구자들은 역경으로 인

한 긍정적 변화는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것이

라는 생각을 검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

구에서 역경으로 인한 성장과 같은 긍정적 변

화가 나타나면 현재 긍정적인 정서는 높고

부정적인 정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Abraido- 

Lanza, Guier & Colon, 1998; Evers et al., 2001; 

Park, Cohen, & Murch, 1996). 그러나 역경이 삶

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쾌락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라는

쾌락주의적 관점만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역경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단지 회피해야 할 경험으로 간

주할 뿐, 그러한 경험에 대한 당사자의 실제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부모됨의 역설(parenthood 

paradox)’인데, 예상과는 달리 자녀 출산 및 양

육이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

래했다(Baumeister, 1991). 이처럼, 어떠한 경험

으로 인한 영향을 주관적 안녕감만으로 다루

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철학적으로 ‘자기실

현’ 개념에 기초하는 ‘의미적’ 접근 역시 중요

하다(주경례, 안신호, 2005; Baumeister, 1991).

‘삶의 의미’는 다양해서 한 마디로 간단하

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주로 ‘삶에 대한 목적

의식(Klinger, 1998; Ryff & Singer, 1998)’, ‘삶에

서 중심적인 것(Park, 2010)’ 등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진화되

었으며, 그러한 행위가 방해를 받거나 좌절

되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추구한다(Klinger, 

1998). 즉, 인간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변화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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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간다(Maddi, 1998). 의미작업모형(The 

meaning-making model: Park, 2010)은 역경이 개

인의 의미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은 신념, 목표,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미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체계와 모순되는 사건과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모순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매우 큰 역경이 된

다. 그 후, 그 개인은 의미화 과정을 통해 그

역경과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적 의미를

형성하는 식으로 기존의 전반적인 의미체계를

변화시킨다(Park, 2010). 이처럼 역경은 개인을

일종의 의미 위기에 빠뜨려 기존의 삶의 목적

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 후,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평가 및 재조직하게 한다

(Vash,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경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Tomer, Eliason & Wong, 

2007).

의미 추구가 역경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 속

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는 이러한 의미 추구가

매우 활발할 수 있다(Fry, 1998). 청소년기는

부모나 동료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의존

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더 큰 개인으

로서 사회적 생물학적 경험을 통제하고 이해

하도록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러

한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

것은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가령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삶

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을 믿고 고통을 견디면

더 큰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의미를 획득한 청소년은

삶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며 의미와

불확실성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Fry, 1998). 한

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입

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상당히 높은 스트

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오봉진 외, 2009). 

이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수’라는 경험은

국내 청소년의 역경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주

요한 인생사건이다(심연식, 2011).

본 연구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배수옥, 1991; 오봉

진 외, 2009), 재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재수

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의 수준 및

그것과 관련된 변인들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규명해 왔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분명 재수

라는 역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재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경으로서의 재

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

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

지의 연구는 거의 모두 재수의 효과를 그 과

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재수의 과정을 마친 사람의 삶에 재수

가 미치는 효과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

게 미치는 효과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실

제 역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소위 외상후

성장에 관한 다수의 연구(Affleck, Tennen & 

Croog, 1987; Best, Streisand, Catania & Kazak, 

2001; Cordova et al., 2001; Frazier et al., 2001; 

Joseph et al., 1993; McMillen, Smith, & Fisher 

1997;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3; 

Tashiro & Frazier, 2003)가 역경을 겪은 후의 시

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재수가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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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살펴보는 것은 역경으로서의 재수를 이

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삶에서 역경에 대

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Zoellner & Maercker, 2006). 특히, 역경이 삶의

의미화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Park, 2010),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인생사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혹은

역경이 기존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가

령,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별을 겪은 사람들

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조명숙, 2012), 그들은

초기에 허망함, 소진되는 느낌, 건강 악화, 삶

의 의욕 상실 등을 경험하였다. 이후엔 자신

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호소하였다. 또한, 떠난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재평가하면서 그 사람

이 살았던 삶, 살고자 했던 삶을 자신에게 반

영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점에선 해당 사건

및 그 이후의 일들을 자연의 법칙으로 수용하

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를 실행해 옮기고 있었다. 또한 애인

과 이별한 개인에 관한 연구에서도(신수빈, 

2012). 그들은 초기에 행동 및 생활, 생각, 정

서 부분에서 식욕감소, 수면부족, 알콜남용 등

을 경험하였고 이별에 대해 후회, 자신의 행

동에 대한 죄책감 및 이성에 대한 불신 등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현재 시점에선

해당 경험에 대한 후회 및 기억이 계속 존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부

로 수용하였으며 스스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재수에 대해 어떤 의

미화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없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수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재수 경험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방

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

로, 이들을 통해 재수라는 인생사건 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재수를 마친 이

후 이 사건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요인들, 그리고 재수에 대한 의미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참가자

는 재수경험이 있는 대학생 12명(남: 6명, 여: 

6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21세부터 22세까지로

평균 21.42(SD = .67)이며, 이들의 재수기간은

모두 1년으로 동일했다. 이들의 출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로, 한국에 있는 대

학교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평가에서 A와

B 대학교는 상위 10~15%, C는 30~40%에 해

당한다. 이들은 한 명(사례 05)을 제외하고 모

두 자발적으로 재수과정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미래의 목표, 성적 향상이나, 주변 인

식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은 재수경험

과 대학생활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Lee & 

Jung, 2014)에 참가한 재수경험이 있는 203명

의 학생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 양적 연구에

서는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수 여

부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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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대학생활의 만족수준(김지현, 2007)과

재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Armeli, 

Gunthert, & Cohen, 2001) 각각에 따라 이분화

하여 그들을 4개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3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자와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석과정

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화면담을 통해 보충하

였다.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

지 않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강의실이나 연구

실 때로는 커피숍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 시작 전에 일상과 관련된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 다음, 본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절차들, 

참여자의 비밀 보장, 언제든지 면담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서 받았다. 면담 내용은 참가자

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중 참

여자의 태도 등 비언어적 특성도 메모하여 참

고하였다. 주요 질문은 (1) 재수에 대한 목표, 

겪은 어려움과 대처를 중심으로 한 재수 과정

에 관한 것, (2) 재수가 이후의 나의 삶에 미

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재수경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3) 역

경으로서의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

과 관련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역경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40분에

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분

석을 위해 전사과정을 거쳤다.

사례

번호
성별 대학교 학년 연령

소득

수준
종교

재수

자발성

재수

선택이유

대학

만족

재수

긍정

01 남 A 1 21 중 천주교 자발적 점수 향상 더 만족 높음

02 여 A 2 22 중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더 만족 높음

03 여 B 2 22 중상 천주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더 만족 높음

04 남 A 1 20 중하 무교 자발적 주변 인식 더 만족 낮음

05 여 A 2 22 중 무교 비자발적 주변 인식 더 만족 낮음

06 남 A 1 21 중 기독교 자발적 점수 향상 더 만족 낮음

07 여 C 1 22 중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높음

08 남 A 2 22 상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높음

09 여 C 1 21 중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높음

10 남 A 2 22 중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낮음

11 남 A 1 21 중상 기독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낮음

12 여 C 1 21 중하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낮음

표 1.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재수 관련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372 -

본 연구는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

적으로 분석하여 재수 경험에 대한 인식의 구

성요소를 알아보고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

화하여 의미화 작업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

한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연구로, 

기본적인 목적은 특정 현상에 대한 모든 참여

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기술하고 요약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자

료분석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와 텍스트

에 근거한 기술, 구조적 기술을 조합하기 위

한 지침을 갖고 있는(Creswell, 2010) Moustakas 

(1994)의 접근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접근에 따르면, 자료의 분석은 4단계에 거

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에 대

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인식을 얻기 위하여 인

터뷰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 등을 반복적으로

읽어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학문

적 관점에서 해당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 인용문 등을 강조하는 수평

화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내용 등

을 ‘의미단위’로 구분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형성된 의미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들로 범

주화하며, 네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작성한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명의 연구자들이 참

여자들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한

다음, 심리적으로 중요한 진술들을 표시하며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일차적으로 파악한 98

개의 의미단위들을 46개의 주요 의미단위로

요약했다. 그 다음, 요약된 의미단위들을 바탕

으로 19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하위구성요소들을 범주화하여 재수경험에 대

한 최종적인 7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연구자들은 참가자

들의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시

간적이고 과정적인 차원에 따라 세 가지 관점

에서 알아보았다. 즉, 역경으로서의 재수에 대

한 그들의 인식을 재수 할 때에 대한 인식으

그림 1.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작업의 과정. 세 가지 관점에 따른 주요 구성요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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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실천적 관점’, 재수가 끝난 시점에서 재

수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으로서 ‘평

가적 관점’, 그리고 재수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혹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의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실천적 관점에서 본 재수 경험

실천적 관점은 재수라는 인생사건에서 직접

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하는 관점으

로서, 참가자들은 재수를 ‘다양한 심리적 고통

과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이겨내야 하는 역경’으로 인식하였다. 실천

적 관점의 구성요소는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

적 인식과 헌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이다. 

재수에 대한 목표 지향적 인식과 헌신

참여자들은 재수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목

표를 정하고 이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

었다. 그 하위구성요소는 ‘목표 지향적 인식’, 

‘목표달성을 위한 헌신’이었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 인식’으로서, 참여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실천적

관점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인식과

헌신

목표지향적 인식

원하는 전공과 대학 입학

스스로에 대한 도전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

목표달성을 위한 헌

신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친구들과 거리유지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

경험

노력의 한계
노력 대비 오르지 않는 성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주변 관계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재수생활에서의 새로운 관계 갈등

사회적 비교를 당함

부적 정서의 지속적

경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

자신 또는 주변에 대한 분노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

자신의 한계와 상황

적 어려움을 수용

힘든 현실을 생활 일부분으로 받아들임

자신의 한계를 일부분 받아들임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

목표 대학의 범위를 넓힘

대학의 명성보다는 전공 적합성 우선시

인내와 지속적 노력

오기로 버팀

노력의 결과에 대한 믿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함

표 2. 실천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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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원하는 전공과 대학이라는 명확한 목

표가 있었으며 1년을 더 투자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목표는 몇몇 개의 대

학으로 정해져있는가 하면 특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의미하는 수능시험 점수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명목적인 목표에

더하여 내면적인 목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재수는 대학입시에서 이미 한 번 실

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

를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경

험을 바랐다. 한편, 재수의 선택 및 과정은 부

모님도 관여가 되어있으므로 재수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주요하게 보

고되었다.

사례 02: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데에

대한 후회도 남아서... 1년 동안 뭔가를 열

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에

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 재수경

험 전에는 반포기하거나 흐지부지 했었는

데.. 재수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 완전히 올

인(all-in)을 한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으로서,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이러

한 과정에서 공부 이외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

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친구들과 연락을 끊거

나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공부에

몰입하였다.

사례 08: 강압적인 재수 학원을 다녔어

요. 아침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곳이

었고요. 집에 와서도 2시간 정도 더 하고.. 

거의 매일 그랬죠. 주말에도 집 앞 독서실

에 가서 공부했고.. (중략) 여자 친구와 헤

어졌고요.. 핸드폰도 없앴었죠. 그리고 쇼

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재수시

작하면서 끊었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 경험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 개인적 및 관계

적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로

는 ‘노력의 한계’, ‘주변 관계와의 갈등’, ‘부정

정서의 지속적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노력의 한계’로서, 참여자들은

성공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진 재수

초반과 달리, 재수기간이 지속되면서 노력 대

비 오르지 않는 성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쳤다.

사례 01: 전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

닌 상황에 부딪쳤던 것 같아요. (중략) 똑

같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결과는 더 좋은

주변 사람을 보며 좌절감 같은 게 있었죠.

두 번째는 ‘주변 관계와의 갈등’으로서, 참

여자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주변 사람

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재수학원 등 새로운 환

경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과도 갈등을 경험했

다. 사회적인 비교로 인한 갈등도 많았는데, 

주로 형제를 비롯하여 부모님의 가까운 지인

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08: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시험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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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에요. 그

래서 부모님은 ‘너 어디 놀러 다닌 거 아

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하게 싸운

적도 있죠. 상처도 많이 되고 힘이 들었었

어요.

사례 07: 동생은 명문대를 갔어요. (중

략)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명

절 때라던가..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 일부

러 그런 자리를 피했어요. 일단 비교를 당

하면 엄청 화가 났어요. 

세 번째는 ‘부적 정서의 지속적인 경험’으

로서,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들과 함께

고립된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

으로 경험하였다. 노력 대비 오르지 않는 성

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사회적인 비교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증가했으며 자

신 또는 주변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경

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기

존 연구의 참가자들처럼(송인섭, 1993; 윤덕

상, 1981; 조태현, 남철현, 2000) 심각한 심리

적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사례 02: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해

서..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죠. 제

가 제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불안 했죠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처를 하였다. 

그 하위구성요소는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수용’,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 ‘인내와 지

속적인 노력’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수용’

으로서, 참여자들은 재수 초반과 달리 부딪치

게 되는 크고 작은 한계 상황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제한적이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재수의 끝나는 시점이 명확

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삶의 일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사례 01: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든 거겠

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

시의 생활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

매일 있었고 그런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 건 없지 않겠냐,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재수의 ‘목표를 현실

적으로 조정’하였다. 목표했던 대학의 범위를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넓힘으로서 대학진

학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03: 재수를 하다보니까 꼭 가고 싶

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공

과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참여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오기

를 갖고 버티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노력에 대

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또한 재수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기고자 했던 초반의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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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했다. 

사례 04: 힘들 때는 자존심과 오기로 버

텼던 것 같아요. 해내고 만다, 뭐 이런 생

각?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수능

을 잘 봐서 고려대를 갔거든요. 저는 재수

를 했죠. 공부를 똑같이 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더 점수가 높을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재수경험에 대한 평가적 관점

평가적 관점은 재수를 마친 이후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를 하는 관점으로서, 참가자들은

전체적으로 재수 경험을 ‘자신을 발전시키지

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것’으로 인식했

다. 평가적 관점의 구성요소는 ‘재수경험의 긍

정적 효과들’과 ‘재수경험의 부정적 효과들’이

다. 평가적 관점에서의 인식은 역경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다루었던 기존 연

구들과 일치하지만(Frazier et al., 2001; 한노을, 

2008), 재수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세

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심연식, 2011; 오

봉진 외, 2009).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

재수경험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자기이해의

증가’, ‘삶에 대한 더 성숙한 태도’, ‘대학생활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평가적

관점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

자기이해의 증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게 됨

삶의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짐

삶에 대한 더 성숙

한 태도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됨

사회적인 적응력과 유연성이 증가함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함

대학생활에 대한 만

족도 증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대학생활(자유로운 생활)

원하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생활

혼자가 아닌 대학생활(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재수경험의

부정적

결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들

재수과정에서 멀어진 인간관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감정

잃어버린 (늦어진) 1년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

수능시험 외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됨

노력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입학

대학교에 예상치 못했던 결점이 존재

대학생활에 대한 경

직된 태도

재수경험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교 학업은 도외시함

재수당시의 태도가 유지되어 학업 외적인 대학생

활을 즐기지 못함

표 3. 평가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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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효

과는 기존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개념화된

역경의 긍정적 효과와 유사하다(Tedeschi & 

Clahoun, 1996).

첫 번째는 ‘자기이해의 증가’로서, 참여자들

은 재수경험을 통해 자신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

러한 과정들을 통해 삶의 목표가 이전보다 명

확해졌다고 하였다.

사례 03: 재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

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이에

요. ‘넌 이만큼 할 수 있는 애야’ 라는 확

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례 06: 재수 전에는 정확한 목표가 없

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수는 사실 고등학

교 공부를 1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 그 어려운 대학 공부를

4년을 하려면, 내 적성에 맞는 공부 내 흥

미에 부합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

각했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성숙한 태도’로서, 참

여자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었

으며, 사회적인 적응력과 유연성이 증가하였

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적

태도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성숙한 태도는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

다고 보고했다.

사례 10: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대할

때 재수생들은 조금 달라요. 과제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빠

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고.. 더

절박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

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

다. 재수경험에 비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며, 

정해진 공부가 아닌 관심 있는 공부과목을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되었던 재

수생활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만족수준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소였다. 

사례 0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좋아요. 이전에는 공부만 했

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공 공부도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재수경험의 부정적 효과들

재수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

도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공존하고 있었다. 

재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해결

되지 않는 문제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

분명함’, ‘대학생활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있

었다.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참

여자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수과

정 당시 멀어지거나 단절된 후 현재까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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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

계에서의 마찰이나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립

되었던 경험 등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재수경험에서 얻

은 것들과 별개로 ‘읽어버린 1년’에 대해 안타

까운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대학생활이나 진

로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불리한 상황들이 있

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12: 인간관계를 잃었죠. 아무리 가

까워지려고 노력해도 예전만큼 가까워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례 02: 재수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힘들었던 기간이 없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재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분

명히 있는데, 그 경험 자체는 진짜 싫어요.

사례 10: 1년이라는 잃었어요. 일단 늦

어지면 피해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린 게 그래도 좀 유리한 것 같

아요. 재수를 하면서 얻는 의미들이 분명

있지만 나이라는 측면도 (어리다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

인데, 수시모집과 같이 수능시험(정시모집) 외

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경우, 노력

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경

우, 대학교에 예상치 못했던 결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몇몇 참여자들은(사례

08, 09, 11) 원하는 전공과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

를 통해서 입학함으로써1) 자신에 대한 도전이

라는 내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재수과

정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한 느낌 등을 보고하

였다.

사례 11: 제가 재수를 하긴 했는데 내신

으로 수시합격해서 왔어요. 그래서 ‘재수

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구나.’ 이런 생

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수능 결과로 이

대학에 오게 되었다면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재수에서의 노력은 아무래도

수능에 비중을 두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그게 수능성적으로 안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오다보니까 뭔

가 쫌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경직된 태도’가 나타났다고 진술

했다. 가령, 재수경험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교

의 학업을 도외시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반

대로 재수 당시의 압박감 등 태도가 유지되어

학업 외적인 대학생활을 편하게 즐기지 못하

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02: 재수 때 워낙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다시 여기 대학에서의 학

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 같아

1) 수능시험 점수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정시

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고등학교 성적, 면접, 

논술 등을 통해 대학교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

발하는 모집절차이다. 수시모집의 일정 및 결과

발표는 수능시험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되며 합
격 시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의

재수생 포함 여부는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은 수능시험 점수를 통해
정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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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좀 더 편하게 대학생활을 즐겨도 되는

데,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적 관점

의미적 관점은 재수라는 역경으로 인한 긍

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형성하는 것

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 전체를 ‘내 삶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구성요소로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

한 의미 형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함’이 있다.

재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수용]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수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는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성’, ‘부정적인 결

과들도(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

성’으로서, 참여자들은 불분명한 보상에 대해

서 ‘노력의 결과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의미를 형성하였으며, 실패한 부

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생각이 다각화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의미적

관점

재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수용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성

노력의 결과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

음 (불분명한 보상에 대한 의미화)

실패한 부분들을 통해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됨 (실패 경험으로 인해 생각이 다각화 됨)

부정적인 결과들도(해

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

고자 함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수용

회복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수용 (자신의 한계에

대한 수용, 실패에 대한 수용)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

역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역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

역경은 어떻게든 지나감/ 피할 수 없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함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

역경(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

을 수 있음/ 역경을 잘 못 이겨낼 수도 있음. 

(결과와 상관없이)　역경으로 인해 배울 수 있

는 점이 있음

표 4. 의미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380 -

사례 08: 재수하다가 결국 논술로 지금

대학에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너

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하늘의 보답

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도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

라고 말씀 하셨어요. 노력의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결과들도(해결되지 않

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

는데, 재수로 인해 늦어진 1년에 대해서는 ‘나

만의 속도로 살기’와 같은 생각을 통해 자신

의 삶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회복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 만족스럽지 않은 재수결과에

대해서도 이해와 수용의 노력을 하였다. 

사례 03: 나태하지 않게 살되, 남들의

속도에 맞춰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남들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급해 한다 던지

또는 남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태해진

다던지, 그런 것 없이 저의 속도대로 살고

싶어요. 전 이미 재수를 했기 때문에 1년

늦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속도대로 살

고 싶어요.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변

화를 통해 역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위구성요소로는 ‘역경

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있다.

첫 번째는 ‘역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서, 

참여자들은 역경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어떻게든 지나가므로 피할 수 없

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경이던 이겨낼 수 있다

는 믿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03: 재수가 괴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엄청 걱정되고

그 상황이 되면 진짜 힘들기도 하지만.. 어

쨌든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앞으

로의 역경도 막상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

고 행복이나 의미를 또 찾고 그러는 거죠.

다음으로 ‘역경의 대처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나타냈는데, 역경에 대처하거나 노력

한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연하지는 않는 것

이 좋다’, ‘타협안을 찾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

이다’와 같은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역경 자체에서 배울 것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사례 06: 역경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

을 때는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재수로 인해서 개방적

으로 변한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는 것 같

아요. 뭔가를 막 고수 한다기보다는 상황

에 맞춰서 ‘그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

각하는 거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수경험자들이 재수 경험



이상헌․정태연 / 대학입시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화작업

- 381 -

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러한 구조에 있어서 재수과정에서의 대처와

영향 그리고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을

하였는지 조사함으로서 재수라는 역경의 구체

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2명의 참여자 진술을 기반으로 18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7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

고, 시간적 맥락에 따라 3단계로 범주화하였

다. 이에 따르면 재수 경험은,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인식과 헌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를 하는 ‘실천적 관점’에서,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과 ‘재수경험이 부정적 결과들’

이 공존하는 평가적 관점을 거쳐, ‘재수로 인

한 부정적 결과들을 수용’하고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갖는 ‘의미적 관점’으

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재수라는 역경을 실제로 겪는 실천적 관점

에 있어서 재수경험은 ‘한계와 고통을 주지

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재수생들은 재수를 시작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여긴다. 따라서 원하는 전공과 대학,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같은 목표들을 설정하

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

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이미 한 번의 실패

로 비롯되었다는 점, 대인관계의 축소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 및 압박이 더해지면서 상

황의 불확실성, 자신의 한계 직면, 주변에 대

한 분노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극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

나 어려움 속에서도 재수생들은 재수라는 역

경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게 정해져있음을

인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

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인내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재수생활을 지

속해나간다. 재수과정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재수과정 중인 재수생들의 인식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오

봉진 외, 2009). 재수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재수경험은 최소한의 선택을 통해 시작된

다는 점, 그 물리적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 

목표지향적인 인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전쟁

이나 에이즈 등과 같이 그 사건자체가 갑작스

럽고 비의도적이며 심각한 정신적 폐해를 가

져올 수 있는 역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수생활이 끝난 평가적 관점에 있어서, 재

수경험은 ‘나를 발전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상

처도 남기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활은

재수기간과는 상반되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재수경험

은, 1차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신감, 사회성 등을 향상시켜준 계기로 인식되

는 등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

으로 평가되었지만 2차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

간과 기존의 친밀했던 관계를 잃게 된 경험이

며 대학생활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그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은 관계적인 부분보

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대

한민국에서 출신 대학교의 수준은 각 계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

이며,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는가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최영표 외, 1989). 이러한 가치

관은 유교적 전통과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

으로 재수에 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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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등에 의해서도 강요된다(김태연, 김유진, 

1978; 한성열, 2008). 이는 대학교라는 목표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재수경험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재수생들은 재수 과정에서 대학

에 합격해야 하는 구조와 압박 속에서 주변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좁아진 관계 속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

는다(심연식, 2011; 오봉진, 2008). 이처럼 제한

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 및

불확실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

인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연

구 참여자 대부분은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

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응을 보

였으며, 반면에 ‘개인적인 한계나 위기를 극

복하거나 견뎌낸 점’ 등을 가장 큰 변화로

보고하였다.

대학교가 주요한 목표인 재수경험의 특성은

재수생들이 재수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

다. 특히 실천적 관점에서 목표했던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더 잘 나타났는데, 재

수생들은 ‘원하는 전공과 대학’이라는 명목적

인 목표와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는 내면적인 목표를 갖고 재수생활을 하였으

며,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대학생활

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과 같은 결과

는, 재수경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시, 논술 등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

력이 현재의 대학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수과정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오게 된 경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

여자들은 대학생활 만족 수준과 재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에 따른 4개 유형으로 선정

되었다. 그런데 재수에 대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응답자 6명중 5명이 대학생활 불만족

집단이었으며, 이들이 재학 중인 대학은 목표

했던 수준과 근접하거나 더 높았다. 이와 같

은 모순적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재수 경험

자체가 이미 실패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경이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개인적인 한계를 현 과업을 위한 책임

이나 전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통합하며 의

미를 추구하는데(Wong, 1998), 국내 청소년들

에게 재수는 대학교라는 주요한 사회적 지표

와 연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에 겪

을 수 있는 강력한 역경 중에 하나이다. 때

문에 명시적인 목표 대학교와 더불어 ‘재수과

정을 통하여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신념, 노력 등을 완성’하기 위한 심리적 목표

를 함께 설정한다. 따라서 본래의 목표대학보

다 더 좋은 대학에 왔음에도, 수시, 논술 등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

를 통해서 입학하였다거나 자신의 대학교에

노력하지 않은 주변인이 함께 입학한 경우에

는 재수과정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하게 인식

되어 심리적 목표의 좌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역경은 명목적인 결과

와 더불어 그에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목표

및 의미까지 충족이 되어야 좀 더 긍정적으

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이 재수라는 사례에서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의미적 관점은 재수라는 역경으로 인한 긍

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형성하는 것

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 전체를 ‘내 삶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역경에 부딪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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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의미를 수정 한다

는 기존 연구의 모형이 재수 경험에서도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Emmons, Colby, & 

Kraiser, 1998; Park, 2010; Vash, 1994). 재수경험

자들은 재수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

억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잃어버린 시간이

나 불분명한 결과 등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상황적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일

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삶의 전반적인 의미에서 역경에 대한 태도에

도 영향을 주었다. 가령 재수 경험을 통하여

‘나에게도 실패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와

같이 역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물론, 재수 결과의 부정적인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연하지는 않

는 것이 좋다’, ‘타협안을 찾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이다’와 같이 역경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

연한 사고를 나타냈다.

청소년기는 삶의 목적과 의미의 변환이 매

우 활발한 시기인데, 이 시기의 의미 변환이

란 과거의 부모나 동료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

과의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큰 새로

운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가령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심과 불안이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으며, 자신을 믿고 견디면 더 큰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Fry, 1998). 이러

한 발달적 관점에 따라서 볼 때, 역경으로서

의 재수경험도 제한된 환경과 개인적 한계 등

을 직면하며 앞서 언급한 역경의 경험적 의미

를 획득하게 되는 주요한 경험이며, 이를 통

해 삶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비일상적이고 심각한 외상 사건을 주로

다루었던 역경연구에 더하여, 재수경험이라는

청소년기의 역경을 다룸으로서 역경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역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역경

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

어느 한쪽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수경험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경과 관

련된 연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인 영향 모두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제

시하였다(Armeli et al., 2001; Linley & Joseph, 

2004).

셋째, 사회구조적으로 대학교의 역할이 중

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수라는

역경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더불어 의미가 형

성되는 인식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재수에

대한 실천적 관점, 평가적 관점, 의미적 관점

의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수 및 역경에 대한 선행 연구에 경험적 이

해를 더하였으며,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부정

적 변화 수준만을 다루던 기존 연구에 비하여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Zoellner & Maercker, 2006). 특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응을 보인 반면, 개인적

인 한계나 극복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크게

반응한 점,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 등을

보고하였지만 면담을 지속하면서 부정적인 태

도를 드러낸 점, 그 의미에 대한 언급에 있어

서 시간이 필요했던 점 등은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질적인 연구 접근의 중요성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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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갖는다. 본 연구

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며 대학교의 사회적 순위가 높

은 대학과 낮은 대학의 인식을 모두 반영하고

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모든

대학 범위에 있어서는 대학의 순위가 높은 편

이었다. 또한 재수 경험이 있지만 대학 입학

에 실패한 경우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재수생의 일반적

인 인식구조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권 대학의

재수 경험자 그리고 대학 입학에 실패한 재수

경험자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재수생과

반수생, 삼수생, 사수생 등을 세분화하지 않았

으므로 재수 집단 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

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의 인식구조에 있어서 재수빈도

에 따른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가적

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수라는

역경을 겪고 있는 시점이 아닌, 이 후의 삶에

서 회고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기 때문에, 재수 당시의 인식 변화 등에 있어

서 누락되는 정보가 있거나 현재의 인식이 반

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역경 후의 변화에 대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역경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역경 과정의 초반 인식이 이

후의 삶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Frazier 

et al., 200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회고적

인 접근이 아닌, 실제로 재수를 경험하는 시

점과 직후의 시점 그리고 이후의 삶 등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

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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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Making for the Experience of

Retak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anghun Lee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how those students who retoo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or 

RCEE) appreciate the experience. For this purpose, three persons from each cell at the 2(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high vs. low) by 2 (evaluation of RCEE: positive vs. negative) combination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Lee and Jung study (2014) were selected and were interviewed. Qualitative data analysis 

based on phenomenological approach produced seven categories and 19 subcategories, which were grouped 

on the temporal dimension. First, when they were at the midst of this RCEE experience, the college 

students saw this as adversity that should be overcome while they underwent a limit of pain they could 

bear. Second, the college students evaluated this experience as upgrading my life with wound left unseen. 

Finally, they assigned to both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RCEE experience the meaning that 

the experience made them accept themselves as they were. Give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CEE experience, adversity, meaning making, college life, and qualitative research


